안녕하세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10CM 권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앞에 지금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저의 음악과 관련된 질문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펼쳐보면서
여러분께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펴보겠습니다
와 진짜 두껍네
(예상 밖의 책 무게에 당황)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하루 동안 전시할 수 있다면, 전광판에 적고 싶은 당신의 노래 가사는 무엇인가요?
(불현듯 떠오른 가사 한 줄)
<아메리카노>의 ‘좋아 좋아’는 아닌 것 같고...
10CM 음악의 정체성을
한 줄로 담을 수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세상 10CM스러운 가사)
<오늘밤은 어둠이 무서워요>라는 제목의 곡에 있는 가사인데요
10CM 노래는 보통
어떤 내용이든
어떤 주제든 간에
약간은 다 결핍되어 있어요 뭔가가
뭔가 빠져 있고 그걸 되게 원하고
그래서 그걸 다 뭉뚱그릴 수 있는 주제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없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제일 주된 노래 가사인 것 같아서
그 가사 띄워놓겠습니다
(다소 발칙한 가사)
되게 당황하시겠네요 많은 분들께서
다음에 혹시 또 질문받으면
멋있는 가사 생각해 오겠습니다
당신은 음악 작업을 아침에 하는 편인가요? 혹은 늦은 밤에 하는 편인가요?
(빼박 올빼미)
저는 아주 많이 늦은 밤에 하는 편이고
저도 시간을 많이 당겨서
미라클 모닝까지는 아니어도
해 떠 있는 시간에 활동하고 싶지만
너무 확률적으로
밤 또는 새벽에 좋은 곡들을 많이 썼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은 밤에
작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대에서의 '나'와 평소에 '나'는 많이 다른가요?
평생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좀 다르긴 한데
뭐가 더 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우선 저는 무대에 올라가면
(타고난 무대 체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긍정적이고
뭔가 행복을 많이 느끼고
이런 정서의 저인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랑 너무 다른 어떤
또 다른 자아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무대 밖에서는
사실 무대에서도 그렇게까지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되게 즐기고 그 순간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대 내려오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서 뒹굴♥︎)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놀기♥︎)
혼자 있는 것도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랑 혹은 이별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잡기 위해 떠올리는 기억이 있나요?
(급아련)
네...
너무 옛날이라 근데
(가물가물)
떠올리려고 해도 이제 잘...
흐릿하게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근데 보통 노래 가사를 제가
있었던 에피소드를 그대로 담아내는
이런 편은 아닌데
특정 몇몇 노래들은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 같은 게
모티브가 되는 곡들은 좀 있어요
그 노래들은
아무래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시작하는 것 같긴 합니다
당신의 보컬의 매력 포인트를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해 줄 수 있나요?
(고민)
첫 번째는
‘친숙’인 것 같고요
소리가 막 엄청 나서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런 급은 아예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실력
은근히 매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유니크한 보이스)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인 것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매력 고갈 위기)
아 세 번째는 ‘컨디션’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동료라거나
아니면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름의 확인을 한 건데
(타고난 강철 성대)
저는 진짜 목이 튼튼해요
라이브 횟수에도 굉장히 강하고
얼마 전에도 43회 콘서트를
(성대 부심 뿜뿜)
무사히 끝냈답니다
그것도 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무게 때문에 쉽게 펴지지 않는 책)
(당황;;)
책이 운동이 돼...
훗날 대중들에게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 한 줄로 표현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쓰여있네요
아까 제가 보컬 매력으로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친숙한데 특별한 뮤지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저도 어릴 때부터 타이니 데스크 이 무대에
엄청난 동경과 로망이 있었다 보니
언제 불러주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리번x2)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현장의 분위기도
저에게 너무 신선하고
‘정말 올 만했다’
싶은 느낌이 드는
반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의 초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억이 새록새록)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어쿠스틱한 편성으로
그리고 저도
저의 어떤 모니터 사운드 같은 것들을
되게 치밀하게 듣지 않고
정말 즐겁게 그냥 놀면서
이렇게 음악 하는 거를
많이 했었고 되게 잘했었는데
저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앰프 사운드와
인이어 막 이런 거에 길들여져서
오늘 하면서 약간 좀 반성을 했어요
그거에 적응을 완벽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를 위해서
따로 이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맞는 라이브를
다시 연습을 해서 갈고닦아 와서
(매우 비장)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또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타이니 하지만 타이니 하지 않은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즐겁게 함께한
10CM의 라이브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건강하시고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서
최대한 빨리 다시 뵙겠습니다
10CM였습니다 감사합니다
